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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leep quality and occupational stres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a university’s security workers. Methods: 128 security worker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urvey asked demographic, 
health related, job related factors,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KOSS-SF), sleep quality questionnaire, and 12-Short 
Form Health Survey version 2.0(SF-12v2).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The interrupted rest time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occupational stress. The 
occupational stress significantly affected sleep quality. The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Physical Component Score(PCS) and Mental 
Component Score(MCS) was sleep quality and occupational stress, respectively. Conclusions: HRQOL was founded to be affected by 
occupational stress and sleep disorder among the security workers. Based on this study, we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f both 
occupational stress and sleep quality is crucial to improve the HRQ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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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

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년 연령이 낮고 공적연금 등을 

통한 사회보장의 범위가 제한적이다(Park, Lee, & Kim, 

2014).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하게 증

가하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비정규직 비

중이 높다(Lee, 2014). 경비업은 대표적인 고령자 취업 직

종으로 2006년 전체 고령구직자의 14.3%, 전체 고령구인자

의 30.6%가 경비 및 건물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Park & 

Kim, 2008)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12)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근로자는 생계비와 노후

대책 수단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일을 하며 일자리의 대부

분이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이다.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인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적 업무 수행, 초과 근무, 짧은 휴식 시간 등을 경험했다. 

또한, 현행법상 감시･단속직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단정이 내려져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형태의 반복으로 인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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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들이 느끼는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았다(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013).

이와 더불어 경비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를 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대근무는 근로자의 일주기 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ngton, 2001). 교대근무 근로자는 나쁜 건

강 인식, 높은 스트레스, 낮은 삶의 질을 가지며 불면증과 

우울증을 비교대근무 근로자보다 많이 호소했다(Kim et 

al., 2002). 택시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장애를 

가지며 피로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Kim, 2008).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ark(2013)의 연구에서도 교대

근무는 수면장애와 피로도 증가의 원인이 되며 직무만족

을 저해하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교대근무는 다양한 직종에서 삶의 질 저하, 수면장애, 높은 

직무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경비근로자는 교대근무, 야간 근무와 좁은 업무 공간에

서의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1999). 실제 Kim 등(1999)

이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경비원의 

53.3%가 소화기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85.5%가 한 가지 이

상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했으며, 79.7%가 우울증상을 가지

고 있었다. Shin과 Choi (2010)의 연구에서는 경비원의 

53.8%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타 연령대 근로자

에 비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근

로와 교대근무는 고령의 경비원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높이

는 요인으로 작용했다(Choi & Shin, 2009). 그러나 국내 선

행연구는 소수의 경비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삶의 질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수면과 직무스트레스는 상관

성을 가지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면은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면 양상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Kim, 1999). 고령자 혹은 노인에서의 수면 문제는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Lee, 2009; Baek, 2012; Shin, Kang, & Shin, 2008). 

생산직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를 비교한 Kim, Kim, & 

Kown(2008)의 연구에서는 교대근무자에서 수면의 질이 더 

낮으며 SF-36으로 측정한 건강관련 삶의 질 중 일반건강, 

신체적 기능, 신체적 역할제한이 비교대근무자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대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Lee et al., 2009; 

Choi & Shin, 2009).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낮은 수면의 질 

및 불면증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urgard & Ailshire, 

2009; Knudsen, Ducharme, & Roman, 2007; Nakata et al., 

2004). Utsugi 등(2005)의 연구에서도 불면증과 직무 스트레

스가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8년

에 거쳐 코흐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면장애와 직무스트

레스의 상관성이 없다고 나타나 수면과 직무스트레스 간

의 일치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Gosling, Batterham, Glozier, & Christensen, 2014). 

이에 본 연구는 근무환경과 특성이 비슷한 일개 대학의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고 영

향요인을 조사했다. 또한 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중 수면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비근로자의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및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가 건

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경비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

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그리고 직무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

레스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비근로자의 수면의 질 및 직무스트레스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면의 질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면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 설치된 생명연구윤리

위원회(IRB)로부터 연구윤리심의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

다(IRB 승인번호: E1407/002-005).

연구대상자는 S시 G구에 위치한 대학의 경비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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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경비근로자는 대부분 고령

의 남성근로자이며 비정규직이므로 여성과 정규직 근로자

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수면의 질 측정의 타당

성을 위하여 경비업 근무 이전에 의사로부터 수면장애를 

진단 받은 대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기

간은 2014년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9명의 조사원

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연

구 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조사에 응한 160명 중 조사내용이 

부실한 응답자 32명을 제외한 128명의 경비근로자이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소득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연령은 조사당시 만 나이

로 측정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있고 조사당시 함

께 살고 있는 경우를 유배우자, 그 외의 경우는 무배우자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균등화월평균소득으로 분류하였

는데, 월평균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값으로 나누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 년도 자료의 성별, 연령별(5

세 단위) 소득4분위 기준금액에 근거하여 4분위로 분류하

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요인으로 

체중관리, 신체활동, 흡연, 음주를 측정하였다. 체중관리는 

운동과 식사조절로 체중을 관리하는 지로 구분하였다. 신체

활동은 저･중강도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그리고 5일 이상 

하는 경우 활발한 신체활동으로, 그 외에는 활발하지 않은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조사당시 흡연 여부에 따

라 흡연군과 비흡연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음주는 월 1회 이

하는 비음주군, 월 2회 이상은 음주군으로 분류하였다.

경비근로자의 직무관련 특성 중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13)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휴가사용 

여부, 초과근무 여부, 휴식시간 방해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측정하였다. 휴가사용은 지난 한해 휴가를 사용했

는지 여부, 초과근무는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하여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조사하였다. 휴식시간 방해는 정해진 

휴식시간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경우 ‘휴식시간 방해가 없음’, 과

중한 업무, 관리자의 눈치, 타인의 방해 등으로 휴식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휴식시간 방해가 있

음’으로 구분하였다. 노동조합 가입은 미가입군, 노동조합 

A, 노동조합 B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 중 하

나로 설정한 직무스트레스는 Chang et al.(2004)이 개발한 

KOSS-SF(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직무스트레스는 노동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이 업무상 요

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

적 반응으로 정의된다(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14). 영어로는 Job stress, Work stress 등

으로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서 명명한 바대로 

Occupational stress로 명명했다. KOSS-SF는 7개의 세부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각 세부영역 환산점수의 평균인 총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KOSS-SF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1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또 다른 설명변수인 수면의 질은 

Oh, Song과 Kim(1998)이 개발한 수면측정도구 A를 사용하

였다. 수면측정도구 A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

로 수면평가에 중요개념인 수면양상, 수면의 주관적 평가, 

꿈에 관련된 영역을 포함한 15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한

다. 최저점수 15점에서 최고점수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

수록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통해 

측정한 변수의 이름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절반이 넘

는 연구가 수면의 질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도 수면의 질이라 명명했다(Son, Park, Youn, & Kim, 

2009). 점수의 분류기준은 개발자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

으나 Jung과 Park(2012)의 연구와 같은 방법과 15부터 30점, 

31부터 60점으로 나누었고 각각 수면의 질이 높은 군과 낮

은 군으로 설정하였다. Oh, Song, & Kim(1998)이 개발할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0.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0.85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은 SF-12v2(12-Short Form 

Health Survey version 2.0)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SF-12는 

SF-36(36-Short Form Health Survey)의 축약형으로 SF-36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신체적 건강지수(Physical Component 

Score, 이하 PCS)와 정신적 건강지수(Mental Component 

Score, 이하 MCS)를 측정할 수 있다(Ware, Kosinski, & 

Keller, 1996).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고령임을 고려

하여 SF-12를 사용해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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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구는 개발자인 QualityMetric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

였으며 개발자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PCS와 MCS를 

계산하였다. 점수는 클수록 좋은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통계분석은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설명변

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직무스트레스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와 직무스트레스가 수면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

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가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모든 분

석은 SAS 9.3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

균 61.78세로 고령이었고, 중졸이하는 17.97%, 고졸은 

63.28%, 대졸이상은 18.75%를 차지하였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91.41%,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8.59%를 차지하였다. 소득수준의 경우 

균등화월평균소득이 1사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이 42.19%, 2

사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이 20.31%, 3사분위에 해당하는 집

단이 25.78%, 4사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이 1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체중관리를 하는 집단이 

71.88%로 하지 않는 집단(28.13%)에 비해서 많았다. 저･중

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집단은 14.06%, 실천하지 못하

는 집단은 85.94%를 차지하였다. 흡연하는 비율은 25%이

었으며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65.63%이었다.

직무관련 특성 중에서 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39.06%를 

차지했고, 초과근무를 경험한 비율이 32.03%를 차지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비율은 50.78%

이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

상자는 14.84%, 노동조합 A와 노동조합 B에 가입한 대상

자는 각각 45.31%, 39.84%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88.28%는 낮은 수면의 질을 가지는 것으

로 측정되었다. 

2. 직무스트레스 영향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중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단변량 분석과 회귀분

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력, 초과근무 경험여부, 휴

게시간 방해유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직무스트레스 차

이가 발생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p〈0.05), 초과근무를 

경험할수록(p〈0.05), 휴게시간에 방해를 받을수록(p

〈0.05)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과 소득수준

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

회학적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Model 1), 모형의 설명력은 11%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고, 특히 중졸이하에 비해서 대

졸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p

〈0.1). 소득수준의 경우 1사분위에 비해서 다른 집단이 낮

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으며, 특히 1사분위에 비해 4사분

위에 해당하는 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직무스트레스(p

〈0.1)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Model 2), 분석모형의 설명력

은 31%이었다. Model 1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직무스

트레스를 보였고, 중졸이하에 비해서 고졸, 대졸이상 모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졌다(p

〈0.05). 소득수준의 경우 직무관련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결

과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1사분위에 비해서 4사분위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 한편 직무관련 특성 중 초과

근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직무스트레

스가 높아졌다. 또한 휴게시간 방해를 받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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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mean±SD

Demographic

variables

Age 61.78±3.45

Education

≤ Middle school 23(17.97)

High school 81(63.28)

≥ University 24(18.75)

Spouse
No 11(8.59)

Yes 117(91.41)

Equalized income

Quartile 1 (lowest) 54(42.19)

Quartile 2 26(20.31)

Quartile 3 33(25.78)

Quartile 4 (highest) 15(11.72)

Health-related

variables

Weight control
No 36(28.13)

Yes 92(71.88)

Physical activity
No 110(85.94)

Yes 18(14.06)

Smoking
No 96(75.00)

Yes 32(25.00)

Drinking
less than monthly 44(34.38)

more than monthly 84(65.63)

Job-related

variables

Vacation use
No 78(60.94)

Yes 50(39.06)

Overwork
No 87(67.97)

Yes 41(32.03)

Interrupted rest time
No 63(49.22)

Yes 65(50.78)

Labor union

None 19(14.84)

Union A 58(45.31)

Union B 51(39.84)

Independent

variables

Sleep quality
High 15(11.72)

Low 113(88.28)

Occupational stress 48.24±8.42

Dependent

variables

Physical Component Score(PCS) 51.68±5.98

Mental Component Score(MCS) 51.6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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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job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Variables mean±SD t / F
Model 1 Model 2

β β

Age -0.34 -0.17

Education

≤ Middle school 45.17±5.84

3.29
**

ref
†

ref

High school 48.19±7.95 2.75 4.14
**

≥ University 51.36±10.94 5.20
*

5.30
**

Spouse
No 45.63±6.50

-1.07
ref ref

Yes 48.49±8.56 3.56 -0.92

Equalized

income

Quartile 1 (lowest) 49.21±10.11

1.15

ref ref

Quartile 2 47.15±6.59 -1.28 0.45

Quartile 3 48.93±7.48 -0.11 0.42

Quartile 4 (highest) 45.13±5.76 -4.21
*

-5.16
**

Vacation use
No 48.40±8.17

0.26
ref

Yes 48.00±8.88 1.30

Overwork
No 47.09±7.92

-2.29
**

ref

Yes 50.69±9.01 2.00

Interrupted

rest time

No 44.53±6.21
-5.47

***

ref

Yes 51.84±8.75 7.31
***

Labor union

None 47.79±9.82

0.15

ref

Union A 47.95±7.24 1.74

Union B 48.75±9.23 1.17

R Square 0.11 0.31

Note: 
*

 p〈0.01, 
**

 p〈0.05, 
***

 p〈0.001, 
†
: reference

3. 수면의 질 영향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이 수면의 질에 미치

는 요인과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Model 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건강관련 특성을 추

가하여 살펴본 결과(Model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다. 하지만 체중관리를 할수록, 저･

중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할수록 수면의 질은 증가하였고, 월 

2회 이상 음주를 할수록 수면의 질은 감소하였다.

한편 통제변수와 함께 직무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Model 3),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

강관련 특성을 보정하고도 직무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보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보정한 통

제변수들 중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제외하고 통제변수들은 신체건

강과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Model 1, MCS는 표로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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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occupational stress on low sleep quality

Variables
Adjusted Odds Ratios(OR) (95% CI)

Model 1 Model 2 Model 3

Age 0.89(0.72⁓1.11) 0.87(0.69∼1.09) 0.84(0.65∼1.09)

Education

≤ Middle school 1.00 1.00 1.00

High school 0.71(0.17∼3.04) 0.74(0.17∼3.28) 0.49(0.10∼2.41)

≥ University 1.75(0.14∼1.27) 1.63(0.14∼19.63) 1.03(0.08∼13.85)

Spouse
No 1.00 1.00 1.00

Yes 1.74(0.16∼2.44) 1.68(0.25∼11.07) 1.63(0.23∼11.42)

Equalized

income

Quartile 1 (lowest) 1.00 1.00 1.00

Quartile 2 0.63(0.16∼2.44) 0.59(0.15∼2.34) 0.56(0.14∼2.28)

Quartile 3 1.14(0.27∼4.73) 1.29(0.26∼5.44) 1.40(0.27∼7.12)

Quartile 4 (highest) INADQT
*

INADQT
*

INADQT
*

Weight

control

No 1.00 1.00

Yes 0.75(0.20∼2.89) 1.02(0.26∼3.99)

Physical

activity

No 1.00 1.00

Yes 0.73(0.13∼4.06) 0.58(0.09∼3.53)

Smoking
No 1.00 1.00

Yes 0.48(0.13∼1.79) 0.50(0.12∼2.02)

Drinking
less than monthly 1.00 1.00

more than monthly 2.17(0.65∼7.21) 2.79(0.77∼10.14)

Occupational stress 1.13(1.02∼1.25)

Note: 
*

 Indicates that odds ratios were inadequate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Model 2), 설명력은 16%이었다.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PCS는 감소하였고, 수면의 질이 낮은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CS는 감소하였다.

MCS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통제변수들을 보

정한 후 수면의 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

(Model 1), 설명력은 8%이었다. 이 결과 수면의 질이 낮은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MCS를 보였다. 그런데 직

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의 영향력을 함께 본 결과(Model 

2), 설명력은 21%이었으며 수면의 질이 낮고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MCS가 낮아졌다. 이 모형에서는 수면의 질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고 직무스트레스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MCS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Ⅳ.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경비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근

거로 경비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비슷한 근로특성 및 환경에서 일하는 일개 

대학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남성, 격일제 교대근무, 대학건물

에서 감시 및 안내의 업무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의 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을 설정하고 이들의 영향력과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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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occupational stress and sleep qualit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Variables

Physical 

Component Score

Mental

Component Scor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Age -0.39
**

-0.46
***

0.27 0.16

Education

≤ Middle school ref ref ref ref

High school -0.84 -0.75 -0.14 0.95

≥ University -3.70
*

-3.28
*

-1.07 0.85

Spouse
No ref ref ref ref

Yes 1.82 2.27 -0.51 0.86

Equalized

income

Quartile 1 (lowest) ref ref ref ref

Quartile 2 1.26 0.88 0.52 0.73

Quartile 3 2.20 2.22
*

-0.2 -0.11

Quartile 4 (highest) 1.99 2.36 0.14 -0.97

Weight

control

No ref ref ref ref

Yes 1.56 1.29 1.56 0.73

Physical

activity

No ref ref ref ref

Yes 0.68 0.53 1.73 1.38

Smoking
No ref ref ref ref

Yes 0.89 0.57 1.70 1.77

Drinking
less than monthly ref ref ref ref

more than monthly -0.04 0.18 1.55 1.01

Occupational stress -0.06 -0.37
***

Sleep

quality

High ref ref ref

Low -4.34
***

-3.06
**

-1.20

R Square 0.10 0.16 0.08 0.21

Note: 
*

 p〈0.01, 
**

 p〈0.05, 
***

 p〈0.001

경비근로자의 평균나이는 60세 이상으로 고령이고 경제

적인 수준은 낮았다. 그리고 한정된 구역에서 일하는 근무

특성상 낮은 저･중강도 신체활동률을 보였다. 이는 일부 

지하철 근로자들 중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운동 횟수가 통

상근무자에 비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Choi, Lee, Lee, 

Koo, & Park, 2003). 하지만 준･고령 경비원이 타 연령대 근

로자보다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Shin 

& Choi(201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대학 경비근로자

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처럼 청소,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 

추가적인 업무로 인한 신체활동이 적고, 2인이 격일로 교

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중 하나로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경비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학력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Choi & Shin(2009)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결

과와 상반된다.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13)의 조사에서는 고졸, 중졸이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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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졸 이상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러한 결

과로 미루어보아 학력과 직무스트레스 사이에는 일관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수준의 경우 균등화월평균소득이 4사분위인 경우 1

사분위에 비해서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가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소득수준은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Youn과 Jun(2009)은 취

업상태가 소득수준을 매개로 하여 중･고령자의 정신건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건강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

령자의 직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세분

화된 소득, 직업의 특성과 업무의 강도, 직업 선택의 동기 

등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직무관련 특성 중 초과근무 여부와 휴식시간 방해여부

에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휴식시

간 방해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무스트레스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비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13)는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21.6%만 노동조

합에 가입해 있는 반면 60.3%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대학 경비근로자는 80% 이상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태이지만 대학노동시장이 외주 용역화 되면서 노조가 학

교 본부와 직접적으로 교섭하기 힘들게 되어 근로조건 및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Kim, 2009). 이러한 

대학의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과 직무스트레

스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한편, 연구대상자의 80%이상이 교대근무로 인한 낮은 

수면의 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999)이 

주장한 바대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수면 양상이 변화하는

데 여기에 고령의 경비근로자의 일주기 리듬 파괴와 피로

누적이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Oh, Song, & Kim(1998)의 

수면측정도구 A는 수면장애에 대한 임상적 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아 주관적인 수면의 질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Son, Park, Youn, & Kim, 2009). 따라서 임상적인 타당

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여 경비근로자의 수면장애와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관련 요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면의 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영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은 통제변수들

을 보정했을 때 직무스트레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불면증이나 수면장애와 같

은 수면문제의 원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

다(Burgard, & Ailshire, 2009; Knudsen, Ducharme, & Roman, 

2007; Nakata et al., 2004; Utsugi et al., 2005). 따라서 경비근

로자의 수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

추는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경비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휴식시간 방해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보장

된 휴식시간의 활용은 수면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로 측정한 경비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따라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체건강의 경우 수

면의 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신체건강을 가

지며, 수면의 질이 신체건강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교대근무자에서 낮은 수면의 질로 인해 신체적 기능, 신

체적 역할제한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Kim, Kim, & Kown, 2008). 한편, 수면의 질의 영향

을 고려했을 때,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신체건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경비근로자의 신

체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향상해야하며 

동시에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되어야한다.

 정신건강은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가 모두 영향요

인으로 작용하여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면의 질과 직무스트레스 중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

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이는 교대근로

자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낮춘다는 Lee 등(2009)

과 Choi와 Shin(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경비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비근로자의 건강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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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면적인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경비근로자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하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휴게시

간을 방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한다. 그리고 경비근로자의 건강증진에 있어 직무스트

레스와 수면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면적 조사연구로 건강관련 삶

의 질과 영향요인인 직무스트레스 및 수면의 질 사이의 인

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개 대학 경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다른 대학 경비근로자들 및 다른 근무환경의 경비근로자

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Ⅴ. 결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완전

한 노후 보장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 경비 업무는 많은 수의 고령자가 종사하는 대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비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경비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과 그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수면의 질을 파악하

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직무관련 특성 중 휴

게시간 방해가 있는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였고, 다

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제변수를 보정하고도 낮

은 수면의 질을 가지는 대상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셋째, 

건강관련 삶의 질 중 신체적 건강지수(PCS)는 수면의 질이 

낮을 경우 감소하였다. 넷째, 정신적 건강지수(MCS)는 수

면의 질이 낮을 경우 감소했는데 직무스트레스와 함께 영

향을 미칠 경우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정신적 

건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스트레스이다. 

 종합하면 경비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경비근로

자들이 휴식시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건물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경비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서 작용

하는 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

스와 수면의 질에 대한 예방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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